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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過땀{究陳士繹的輝뼈五行病理及雜病五行病理的運用짧究, 得出以下結論 ; 

陳士釋認寫盡管뼈金克府木, 但是若llf中之火B.l盛, 則뼈無法克Jlf Ji致)ff火克土使牌土受煩, 從

而使牌뽑無法生金而致뼈金更加豪弱, 聊不能生水而水無法克火, 팩훌致上中下三魚之火均過R王, 他

認寫9꾸喜統j世, %}若數뿜會使其克牌뿜, 牌뽑受克則土克水, 而賢受賴無法生木, 使)ff瓚更甚心火

無法化生, 且師亦無法克木。 t뼈훈, 應以解醫i去來治續. 他認寫雖然土克水, 但是土生水與金生水

的關係更寫密切, 而뼈與賢尤寫密切且有相生的關係, 故只有賢中之水充足, 方可水火많濟. 

他認寫心寫君火是有形之火,可用水克之,而賢中之火寫無形之火,且可養水‘他認짧命門之火 

可生牌土, 但若過H任則無法生牌土反而克土。 此時, 與其直接補賢水, 不如補師金使金生水, 此馬

補水的根本之法. 陳士釋在說明五藏的病理機iil!J時認薦, Ji]옳之火過H또則會使相生關係變成相克關 

係, 균5適宜的火則홉않옮持正常的相生關係, 且郞使火不足亦可維持相生, 陳士鍵認寫除了外感, 幾

乎所有的雜病都以購網五行的相生, 相克, 以及相關的關係鳥中心來說明T其病理,這-點成薦T

其學術思想的重要特點.

關鍵詞 ; |浦士繹, a藏n府五行病理, 雜病五行病理.

I . 繼 論

陳士繹의 字는 敬之요 號는 遠公이며 ~JJ號는 

朱華子 또는 運公이라 불렀으며 漸江省 山陰(지 

금의 紹興市)사람이다‘ 그는 明나라 天햄年間에 

태어나서 淸나라 康熙年閒까지 80여서l를 살은 

淸냐라 초기획 의학자이다. 그는 平生에 결쳐 20 
여권의 의서를 저술하었는데, 현존하는 서적으로 

는 『外經微言』, 『服缺關微』, 『本草新編』, 『石室

秘鐵』, 『辦證玉핍』, 「횡|￥證奇聞』, 『辦응뿜캘￥』, 다同天 

典답』등의 8種이 았다. 

* 교신저자 ; 尹陽烈, 大田大웰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042-280 때1. 

그의 학술사상의 특정은 한두 가지로 말하기 

는 어렵지만 陰陽五行의 相生相克을 자유자재로 

운용하여 辦託에 活用한 것이라 할 수 있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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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끼지의 險~tjli行은 相生과 相克에 았어 기 제적 

얀 플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혹 그 틀을 벗어났다 

고 하더래도 職!때‘에 적용하여 자유자재로 운용한 

사깎은 거의 드물였다, !뺏士釋은 오장, 육부사여 

애 」Ji行의 얘生고} m5'l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li 
!熾으1 펴맹괄 섣벙하는데 活用하있는데 이는 과거 

에는 벨쿄 없었던 그만의 독득한 학술적 특정이 

펀다. 그는 또한 째病애 있어서도 五行의 이론을 

~!UH하여 病핸팍 이꿰發하었는너l 여기서는 가장 특 

정적으꾀 맨-영되어 있는 消폐, 핑遺, u~뼈, *%몹, 

|씬찢능에 대하여 고참하여 보고하는 바이마. 

II. 本論

1. 五行理論으로 五購의 病理를 解釋함. 

”싸 h쐐은『外經쐐言』에서 『j뻐金篇L 『!JI‘木篇」,

『 1싼지〈찌』‘ 『心火篇』, 『때!土篇」 댄으] 篇을 두어서 

|찌|해ii行파의 뼈生·뼈克을 ;ill用하여 li!J짧 사이 으l 

깨j땐닫 h11~發하였다. 

이이] 디]힌 니1용윤 하니하나 !’세적으파 산피 

_li~ \"1 다음파 같다. 

1) JJ힘金의 }허I뿜 

싸 t짧은 『外經微즙 ·JJ며金篇‘』에서 다음과 같이 

지솔하고 았다 

少”nng1 c1 JJm ,o 金며9∼ )J뿌몹3 j;也니 士i초生金。1 , . . 
}| 有‘!

金~~lw←]! JJ꽤입j그哀而JJ떠金弱윈 又{피疑乎아 然而”뿌몹 

之/ L太비5。] ‘1’ 

j떡lfi핑 -w.ιl j그1찌Hill金之f표9 火쩌!Jrn金之ll냈。l니 生變f파 

~~。1 烏乎표乎얘 少r:m도l 金채火克Bfc] llilli火돗o]\, 

何又챔火乎ol II떼IJ日 ”버;If火&1J金氣之柔者必、때옷9 

然11rn웨「 火 H1J1fi:氣ιt펴者,J6댄fr옷L] 所貴; 微火以通鎬

’JiJJ·t끄A ~~C「.나1無火앤 不能生”며金之氣9→ 而士中多火
c) 、 亦不能生JJ며金之氣-W,c1 에rtJ烈火;r i제JJ며之所뭘 

9. t'&火; 찌)ji)j之다~휴,•I 少[;띠公B 힘 εl Hill뿜j金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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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克하노이다 뼈伯日 H퍼金。1 때IH木之H江은 理也이니와 

而맑中火盛하빈 則金受火!Rt싸 師失淸뽑之令옷q 

進火不H밟어든 敢띔IJH木乎아 영|]木氣空虛닝l'C. 己不없 

~m金之제。l아는 況金受火채lj띤 &1rnm金之氣必哀~1:.1 ~=r 

木之火愈H王하민 熱必械行無J딛하야 ↑풋代牌몹之士oft.I 

所調散子弱而埈母彈i:!1A 뻐之母家受敵하야 徒U木뻐 

之5펴橫。1이단 쫓能願金子之因罷。]c].? )JilJ失化源하민 益

加弱옷4 n램쳐하권 欲其下生賢기〈다 難돗ι1 水無、金生

則水不能制火하。t HJ:論上魚之火썼燒오 而中佳、之火

도 亦隨之更熾? 甚且下魚之火도 亦뺏水빼觸옷4 少

떼日 {可師金之B火也9 ii에디터 llrn金F→ 橋藏i:J1A 位

居各藏뼈之上하고 火性上갖하q 不發~lj 已。1냐와 發&1J

諸火應之하니 JJ:~뼈金之所以獨受廠좀’也cl 少따j日 Jjr!J 

j파橋g藏o] 니 깥l禁諸火之威遍乎아 金破不패하벤 댐]Iliff. 

免옷q ↑可以 엽 免T祝乎。I ii앉伯티 仍賴l합子之水以 

救之아 是以'~- 뼈띔相親유 更倍手士金之相愛cj 以土

生金而金輕生士q )J퍼生띔而賢能生))빠 콩夜之問에 

n채뽑之氣눈 實彼此往來하야 兩相通而兩相益也라 少

때R 싼得水j;J.~11 껏、。 做閒i암잣oJ >I Of 然*추rn;J·而不 

寫火者r 何5업乎아 띠£{디日 t다뼈其變也4 少빠日 ; 띔 

盡듬;ζ<Of•,, 

Bf엔 何以~金01 씨9 非,,륨不뭘火오 且悔火못닌l 火행ffi댐lj 

金이민 NIJ金氣日삐王8f야 )Jfljpl,t펴金。|니 過剛而不균1犯。lei 

子是에1 함휴殺之氣必、來1::\t木하 -'' lF受金규1Js멘 力찢tt生 

火하고 火勞轉哀of만 變1펴寒。μ| 火줬足뭘乎ι1오 然而‘

火過寒하띤 無溫氣以生土Lj 士又何以生金。]CJ 오 久之

火寒而金亦寒옷cl· 少때티 善&}써니 5펌댐1金化j펴7.k 

而7.k不生木者,. 又何謂乎아 ||맞伯日 水不生木유 뀐‘ 

金反生木乎아 水不生木者; 金受火패!之水也2] 힐水 

生木而縣化之인 水克木돗cf 少때티 善&「씌 rj I) 

(소사가 묻기를 폐는 金이고 빠뿜는 士냐 土

는 의당 金을 生하되 때때보 金을 生하지 못하 

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엽니까? 

기백이 아르기콸 싸핍의 土가 왕성하띤 ’J버金 

1) 찌l長빨‘ 陳土짧댐딴全펌 ~t)j〔 'i'i폐「i'쩍쨌Lllliliiiil 1999 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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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고 :11 위의 土가 쇠약하견 뼈金이 약한 

것을 어찌 의생하겠는가. 그래나 )cl] 위의 氣가 아 

주 왕성하되 도리어 빼金이 7] 빼하지 않는 것은 

土中의 ‘:J~氣가 지내치게 盛콰기 때문이다. 土는 

뼈金의 어 u]오 火는 뼈金을 해치는 것이니 相生

이 변해서 相克이 되는 것이 어찌 마땅하다 하 

리오. 

소사가 묻가룹 金은 火가 克하는 것을 두려워 

하셔 마땅히 火를 피해야 하거늘 어찌 또 火를 

가까야 하는가. 

기빽이 이르기를 뼈가 火를 가까이 하면 金氣

의 부드러운 것。l 방드시 사라지고 그렇다고 火

를 떠나면 金氣의 완고한 것이 반드시 다른 것 

을 꺾나나 귀하게 여기논 것은 미약한 火로 聊

를 훈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土속에 火가 없으 

면 H벼金之氣를 생하7-] 못하고 土속어l 火가 많더 

라도 또한 뼈金之氣를 生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烈火는 뼈가 두려워하는 바요 微火는 聊가 좋아 

하는 바가 된다. 

소사가 묻기를 훌륭합다다‘ 金木의 상생 상극 

에 대해서 묻잡노이다. 

지백이 이르가를 뼈金이 Bf木의 왕성함을 제 

압하는 것은 정상이치이지만 Bf속에 火가 왕성하 

면 金이 火갖을 받아 師가 淸國之令을 잃어벼리 

니 火흘 피할 겨를도 없는데 감히 딴木을 제압 

하겠는가. 즉 木氣가 空虛하더라도 이 u] 뼈金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金이 火쩌을 

받는마면 R며金;Z氣가 반드시 쇠약해지고 맑木의 

火가 더욱 땅성하면 형세가 반드샤 횡 행하고 거 

리낌 이 없어 牌뿜之土률 ↑쫓代하니 이릎버} 자식 의 

弱함(뼈)을 기만하고 어 u] 의 강합(牌몹)을 능멸 

하논 것이다. 빼의 어머니 접이 해침을 받아 木

의 도적의 강한 횡포를 막고 있는데 어찌 능히 

金 자식의 곤궁함을 돌보리오, 뼈가 化源을 앓으 

면 더욱 더 약해지게 된다. 師가 弱해지면 賢水

를 生하고자 하나 어려워진다. 水는 金이 生해 

줌이 없으면 水가 火를 제압하지 못해서 上魚의 

火가 타는 젓은 물른이요 며뚫의 火도 또한 따 

라서 ~옴 불타거l 되고 삼하면 下뚫흐 火도 또 

陳土繹의 l藏H府五行病理와 雜病五行病理

한 물을 까므서 끓어오르게 된다. 

소사가 뭄겨를 어쩌서 뻐金이 火를 부릅니까. 

71 백아 이르기를 R취金은 橋騙 "l 다. 윈;:;.]가 모 

든 장부의 꼭대기에 였고 불괴 성질은 위로 타 

오르냐 불이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불이 발 

생하기반 하면 모든 불이 응하니 이것이 n삐金이 

홀로 그 피해를 받는 이유이다. 

소사가 물기를 師가 橋購。l 되냐 어떻게 모든 

火의 위협과 핍박을 금지시키겠습니까. 金아 깨 

져서 가능이 파괴되면 단연코 면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스스로 재앙을 면하겠습니까? 

기백아 이르기를 여전히 賢 아들 水에 의력해 

서 구원을 받는다‘ 그랴므로 뼈와 賢의 친함은 

土金의 사랑(친함)보다도 두 배가되니 土生金하 

지만 金은 上를 生하가 어려우나 師生賢하고 賢

은 능히 師를 生한다. 밤낮에 걸쳐 뼈뽑의 氣는 

사실상 서로 왕래하여 두 장이 서로 통하고 서 

로 유악하게 한마. 

소샤가 묻기를 金이 水를 얻어서 불타는 것을 

해결착는 것은 잘 가르침을 들었거니와 그러나 

金이 때로 火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 

입니까? 

기백야 이르기플 이것은 그 變을 논한 것이다. 

소사가 묻기를 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백이 어르기를 火가 금을 녹이는 것은 烈火이 

고 火氣가 미약하다면 어찌 감?융 녹일 수 있으 

랴오‘ 火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火를 엽신여기기까자 한다. 火가 金을 제압하기 

어려우면 金氣가 날로 왕성해져서 |뼈가 완고한 

金이 되니 지나치게 강해서 범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숙살지기가 반드시 와서 代木을 하고 ff F이 
金의 형벨을 받으면 火를 生하기 어려워지고 火

의 세력이 약해지면 변해서 寒하게 되니 火를 

어찌 두려워하려오. 그라므로 火가 지나치게 차 

가워지면 따뜻한 기운이 없어서 士룹 生하지 못 

하니 土가 어찌 金을 生하랴오 오래되면 火가 

寒하게 됨에 金도 역시 寒하게 된다. 

소사가 이르기를 훌륭합니다. 金히 化하여 *­
가 되되 水가 木플 生하7-J 콧하는 것은 또 우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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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7.] 콸 품잡노이 ct. 

가백이 이르가플 水가 木을 生하지 못하는 것 

은 어찌 金이 生木올 반대하는 것이 아니리오, 

水가 生木을 하지 못하는 것은 金이 火에 녹은 

水이기 때문이다. 힐水는 木을 生하지만 불에 녹 

아서 변화되띤 水가 木을 克하게 된다. 

소사가 이르기플 훌륭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정상적으로 R꽤뿜土가 生11힘金하 

저만 土속에 火氣기 많으면 오히려 뻐金을 해치 

니 生中有克의 원랴이다. 그렇다고 土속에 火가 

전혀 없아도 )J떠블 生하지 못하니 빠몹속에 火가 

적당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대‘ 。l 어서 그는 정 

상적으로 뼈金이 RF→木올 克하지만 Rl속에 火기 

왕성하띤 )J버기- 떠-을 克하지 못하고 매火가 克土

하여 士가 피해플 받고 다시 牌뿜가 生뻐하지 

못하여 )J떠金이 더욱 약해진다논 것이다. 이렇게 

되면 )Jftj,기 1쁨水플 生하지 못해 水克火플 못해 

上·中·下魚기 모두 불st오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아서 陳士짧은 뼈가 火의 피해를 특히 받는 

것에 대해 Jlrt,는 재연 꼭대가에 위치하여 씻土하 

는 火氣에게 제일 피해가 큼을 말하였고 火를 

제압하는 방법은 l꽉水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었다고 하였다. 또 微火는 克金하지 못하고 

따‘콸 녕 하고 이띠l IW의 t.H殺之氣는 代木을 하고 

代木을 딩하면 心火를 生하지 못해 金이 더욱 

火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陳土鍵은 한 

장7] 의 !빠흉는 자선에게 그치지 않고 다른 4개 

화 |懶이 업체적으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상 

세하게 섣멍하고 있다 

2) 마木의 病理

|냈士짧은『外經쨌言·맘木篇』에서 다음과 같o] 

기술하고 있다. 

少빠티 Bf!챔木애 木非水不養oJ라 故웹i피H之母 

也니 땀哀則木不UT옷cJ 是@f木之Ji띔늠 皆띔水之폐也 

υ1 然而n木之虛가 不全責웹水之哀者t→→ 何故오 做伯

|드l 此n木담웹])也of 木홈祐{빠이니 遇!風寒之5fB "'I t~lH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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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事변 @f朝C氣김II不휩하고 a꾸都하빈 必下克牌몹하고 밟IJ 

土有力하밴 QiJ木氣범傷하야 勢‘Jι、求濟賢水오 水生木

而흡ll氣未解띤 反助克土之橫。l오 土짧水助하야 轉來

克7](맨 맑不受賢之益하고 賢且得土之頻하야 未有不

受病者i:!1바 賢명%病옷면 自難滋맑木之站오 ijf無水養

이띤 其휩|‘更甚하고 휩II甚而克士愈力하야 牌뽑受傷하야 

氣雖훨轉없띤 必求救手J~、火ι} 心火因ijf木之휩|‘하。t 全

不顧-G、하고 ,G、失化源하민 何能生牌뿜之士乎아 千是애 

憐土子之受傷。l나 不敢씀맑母之過팽하i 反n월師金 

不없Jijf木하야 乃出其火而克뼈cJ 뼈無土氣之生하고 

復有따、火之克이민 빙lj)뻐金難以自存。l요 聽맨木之遊。l 

나 無能相없IJ옷라 少師日 木無金ilJIJ만 宜木氣之합옷。| 

늪 何以仍휩|‘t뎌오 뼈伯日 木性i±IJ直하야 必4흉金llJIJ有成 

。l이1ι 今金弱木彈tf빈 &!J.ff흉f뚱하야 任핍/)之性JJ、 담 

탤하야 土(金)無可克하j[ 水無可養하며 火無可助니 千

是이| 木空受찢훗cJ 此木無金짧IJ而愈都i:!1라 所以?- 治

H;。l 必、解휩~1퍼先。1 니 휩l‘解而맑其自平。1니 何至克土닌1 

오 土無木克。1띤 QiJ牌뿜之氣가 멈易升勝하야 自必忘克

뽑기<.q 轉生뼈金옷ι| 뼈싼。1 得牌뿜二士之氣?며lj숲 

氣멈묘5f야 令行淸關하니 뽑水無圓£之憂오 且金5형 

llJIJ水하니 木無過H王하야 ijf氣平옷4 少때티 nt氣不平애 

可以直折之乎아 ii皮伯日 Hf氣最惡者간 꺼[)fil오 其次

Qlj惡不平oJ 니 不平之極,", 얻n都之極t디라 故平맑애 尤

尙解郞。]el 少師티 其故{미i:!1←9→ l뼈伯티 ijf氣不平은 

Hf中之火過H王也니 R꾸火過8王'°' E8Hf木之塞也4 外閒

內썼하빈 非燦土之氣띤 덩/J純心之血롯바 夫火H土{', 宜

짤~,G、캔치喜나 然i1맘火生ιL、하고 烈火遍心。1라 所以?→ 火

盛之極엔 可暫用寒源以i寫Hf火나 집5之極엔 宜暴用찜T 

t世以平WfiQA 少師티 善하'.-.01q2) 

(소사가 묻기를 따이 木에 속함에 木은 水가 

아니면 길라지지 않는다. 그라므로 딸은 땀의 어 

미가 되니 띔o] 쇠약해지면 木이 왕성해지지 않 

나니 맘木의 허함은 모두 뽑水가 말랐기 때문이 

다 그랴냐 RF木의 허한 것이 전작으로 뽑水가 

2) 柳長華. 상거l서,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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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약함어l 책임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기빽이 이르기를 이것은 따木이 울체되었기 

때문이다. 木은 統j世을 좋아하나 風寒의 %氣와 

거슬리고 억압된 일을 만나면 빠이 곧장 氣가 

울체되어 펴지지 않게 되고 맑아 울체 되면 반 

드시 아래로 牌뽑를 克하고 士들 재압하는데 힘 

을 쓰면 木氣가 저절로 손상되어 형세가 반드시 

賢水에거l 구제를 요챙하고 水生木하지만 울체된 

氣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도리어 土를 克하는 방 

자합반 도와주게 돼고 土가 水의 도움에 화가 

나서 土克水를 하면 nt이 賢의 도움올 받지 못 

하게 되고 賢도 士의 손상을 받아 病을 받게 된 

다. 賢이 이미 병들면 맑木의 마른 젓을 자양하 

기 어렵고 府이 水의 자양을 받지 못하면 그 울 

체된 것이 더욱 심해지고 울체가 섬해지면 土를 

克하는 것이 더욱 강해져서 牌몹져 손상을 받아 

氣가 뿌購a、되는 것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心火에게 

구원을 요청한대‘ ι、火는 땀木의 울처l로 인해 心

을 돌보지 못하고 心火가 화생하는 근원을 잃어 

버리면 어찌 능히 牌몹의 土를 生할 수 있겠는 

가. 。l 에 土 자식의 손상 받음을 볼쌍히 여기나 

감히 Bf母의 지나친 橫평을 허물하지 못하고 도 

리어 뼈金이 따木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을 성내 

어 火를 出하여 뻐를 克해 뼈는 土氣의 生함도 

없고 다시 心火의 克을 받으면 9떠金은 스스로 

존재하기 어렵고 딴木여 進을 받으나 제압하지를 

못한다‘ 
소사가 묻기를 木。l 金의 제압이 없으변 의당 

木氣는 풀어져야 헬 젓이거늘 어째서 여전히 驚

備되는가. 

가백이 이르기를 나무의 성질은 굽기도 하고 

곧기도 하여 반드시 金의 제압을 얻어서 이루어 

지는 것인데 지급 金이 약하고 木이 강하면 Bf 

이 두려워함이 적어 울체된 성질이 제멋대로 방 

자해져서 金은 克하지도 옷하고 水는 자양하지도 

못하고 火는 上를 도와줌이 없으나 이에 木은 

그저 불타게 되니 이것 木이 金의 제압을 받지 

않고 더욱 울제되는 것이다 그려므로 따을 치료 

할 때 반드시 올체를 푸는 것이 우선이니 울체 

陳士繹의 購9땀Ji行病理와 雜病五行病理

가 풀어점에 맘氣가 저절로 고르게 되니 어찌 

土를 克함에 이르리오 土가 木의 克을 받지 않 

으면 牌뽑之氣가 스스로 쉽게 올라가서 반드시 

賢水를 克함을 잊고 도리어 뼈金을 生하게 될 

것이다. 뼈金이 牌봅之土의 氣‘를 얻으변 金氣가 

저절로 왕성해져서 淸關之金을 行하니 뽑水는 不

足해질 근섬이 없고 또한 金이 강해서 木을 제 

압하니 木이 지나치게 왕성합이 없어서 !lf氣가 

고르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府氣가 고르지 않음에 곧장 꺾 

을 수 있습니까. 

기백아 이르가를 )ff氣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울체되는 것이요 그 다음은 不平하는 것을 싫어 

하니 不平이 극에 이르면 곧 울처l가 극에 이르 

는 것이다. 그러므로 平!lf에 더욱 解都을 숭상해 

야한다. 

소사가 묻가를 그 까닭은 어째서 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판氣가 不平한 것은 땀속의 

火가 지냐치게 왕성하기 때문이며 H꾸火가 지나치 

게 왕성한 것은 맑木이 막혔기 때문이다, 밖이 

막히고 안이 불타면 土氣를 녹아지 않으면 心血

을 모손시킨다. 火가 왕성해지는 것은 마땅히 ,G、

이 좋아하는 것이나 그렇지만 溫火는 心을 生하 

고 烈火는 心을 핍박한다. 그러므로 火盛之極엔 

잠시 寒冷한 약을 써서 Bf火를 i寫할 것이지만 

都之極엔 마땅히 합注과 j世法을 겸용해서 平딴해 

야한다. 

소사가 이르기를 훌륭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那을 中心으로 관련된 뽑, 心,

牌뿔, 뼈의 상관관계를 論하고 있는데 다른 藏과 

달리 맑都을 薦主로 說明하고 있다‘ 

陳土輝은 雜病中에서 !없痛의 病理블 설명황 

때 !lf都을 寫圭로 說明하고 있다. 

“A有兩關l作痛하야 終年累月而不愈者하1셰 或時而

少愈랴기 時而作痛하며 病來之時에 身發寒熱하며 不思

餘食융 A以寫표t!lf땀之病빙악하q여 然땀經之所以成 

病은 尙未知其故q 大約得之氣’|싫者寫多파 IE!一時練

柳하야 欲뽑而不敢하야 一種不平之氣가 未得陽빠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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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韓훌훌學原典學會誌 V이 18-1 

~T氣김l‘而IJ휩氣亦김11하야 不能~~決手心中하야 而,G、中

作熱하uj 外反짧‘3월하야 寒熱交필하빈 MIJH經之血。1 停

住千兩%而作痛뭇e] {쩌境遇)ii쳐週하빈 M1JWF氣少합하야 

其痛不끊。l아”:11 

그는 治法에 있어 解%&氣하고 If-H하는 法을 

써서 ;효%&꺼이라는 處方을 저l시하였는데 白j쉰樂 

의 뚜川을 ).::(,← L모 하고 있다. 

3) 암水의 패뺑 

때上쐐은『外깎微言·꽉7]\.篇』에서 다음파 같이 

가술하고 있다. 

少때 r::1 펴냄1띔水之義하1ι。1니 뼈伯 El 웹]짧水F→ 先

天l될水-!.Ll.el J.k生手金하ti 故뼈金찌I뿜母el 然而뼈不 

能j늪生쁨水也9 必得JJ왜土之氣펴앓。14야 ”며始有生 

化之源。lei 少삐 l::J 土克水者也。1;; 何以生水?. I뼈伯 

티 :L: f'.l'l.金iif:·'· 全忘、克水옷υ} 少떼티 金生* 而水

i쫓千{it~→ M也9 ||맛↑U El 띔J.k;- 非n며金不生。1:.1Hrti金 

,, 」l즈싼;)<.不ii'•’ 

↑~j뭘하LJ 'i피~i=f암J.kj.휴j土인 則JJ며金if_;化돗q 所以二經

T母; JiltJ,찌M점l)Js1이 無u후不交相生하”l 亦~!\';時不交

찌감뚫ilicl 是以"'· 補웹者} 必、須益|뻐하 니 補뼈者;J 必、

쩌1r1.1 원。|니 始QlElJ젠而成J)j也ιl 少빠日 띔得JJ퍼之生하 

" QIJ得!Jill之m하Lj 有何以養各職|뼈乎아 ,,皮{다日 띔交 

!Jill而JJ며益生I웹욕 MIJ~有生化之源。1니 LlJ F出폈消됩 

bf야 正不쩌며c] 띈mu‘앓iill。l~f 乃分其水以生n하고 n 
木之中엔 本터꺼값火니 有J}(M1J木J1生心6f :,1 때水&1J火 

且씻木하ti 木得;j(之펀~I &IJ木能엽養돗4 木養手水

GI이 木有;fU平之氣8)야 벼不克士하이 而}꽤뽑得途其昇 

發之'[~!:。l민 HiJ,G、火何至跳띤)j乎아 멈然水不뽑火之갓 

하,,, 乃 J:Jr,!j而파,G、핏c] 少때El 水j며,G、。1띤 固是水火

之많펴ti m恐火갖而水不來i젠也하노이 i:] j[떠디티 水

不1r,!JiL、、o→ Mi:木떼水養也c] 木無7K養。I'ι ffF必、千爛하"' 

火發木씻하잉! 懶짧JJ뿌볍之波。1니 !Jill金。l 救士之不能이 

3) 삐Jl‘세 싱 가1사‘ p.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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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h 何R없生賢中之水ι).9. 水個而lf益加爛하고 뽑無i歷 

以養R꾸 安得餘波以灌心乎아 맑木愈橫하민 心火愈、씻 

하고 賢水뿔찢하야 因不上濟f心。Jc! 此뽑哀之故니 非

所謂賢H또之時也<I 少때日 뽑哀不能濟,G、이띤 獨心受

其해乎아 뼈伯日 心無水養&1J心君不安하야 乃選其恐

手H힘金하。r 途移其火以遍뼈옷라 H퍼金은 最잃火씻하q 

隨移其熱千賢하민 而賢因水獨하야 水中之火正無所

依하야 得,G、火之相會하야 寫然昇木하야 變出龍需니 由

下魚而應中魚하”1 由中魚而觸上魚하야 有不可止펴 

之關옷ι1라 是五腦-七JI빠均受其좀니 寧獨心受행乎아 

少때티 何火祝之船乎아 뼈伯日 非火多센좀오 乃水

少낌씻也4 五職有腦火하고 七)J빠有뼈火하ti 火到之

所애 同氣相親。l라 故其勢易H바하니 所뀔者는 水以i齊之

也cl 而水止뿜職之獨有오 且水中에 又有火也니 水之

不足이민 安敵火之有餘el오 此뿜爛所以有補無펴也ef 

少때日 各織!빠皆取資千水띤 宜愛水而뿔火돗。I'.; 何

以多助火以增‘씨乎아 뼈伯日 水少火多하야 一見火發

이띤 堆恐火之純水하야 克來顧水나 ~l知反좀水+아 JJ:~ 

꽤1:.子愛•I 非폈水而愛火·t:11이 少때R 火多水少민1 

j핑南方之火기 非QIJ補北方之水乎아 뼈伯El 水火又

相根也니 無水&1J火烈하니 無火HIJ水寒。le] 火烈則|윌 

1院也오 水寒&1J陽消也Lj P승陽兩平。M。f 必、水火많핍 

돗ιM 少師日 火水많i쩍띤 獨不뭘土之f훗犯乎아 破伯

日 士能克水니 而士亦能生水也cl 水得士以相生。1띤 

HIJ士中出水하근야 始足以養n木而폐各腦剛也c] 第

不宜過f生之니 MIJ水썰'1士洋하띤 亦能{rj1決f是뜸이 ti 

水無士범IJ.t1 變成洪水之通流c] 故水不많士之克也<I 

少때티善하펴q4) 

(소사기 붙기플 퓨水의 펴、義를 품잡노이 다. 

기백이 이르기를 l합이 水에 속하는 것은 先天

의 힐水이다‘ 水는 金에서 생하니 nm金은 l뿜의 

어 u] 가 된다 그러나 뻐는 곧장 l품水플 生하지 

못하고 반드시 JW土之氣의 훈증을 얻어야만 )Jf\j는 

바로써 生化之源을 두게 된다, 

소사가 묻기플 士는 水를 克하거늘 어째서 水

4) 쩨l長책 상가l서 l] p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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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生합내까 

기 백이 이르기를 土는 金을 生하기릎 탐하고 

水를 克하는 것을 잘 잊어버 린다. 

소사가 이르기를 金生水하는데 水가 金을 자 

양하는 것은 어째서 입니까. 

7] 백이 이르기를 賢水는 뼈金이 아니면 生하 

지 못하고 뼈金은 뿜水가 아니면 축축해지지 않 

나니 뻐기 上魚、에 居하야 모든 장부의 火가 모 

두 와서 핍박을 하니 진실로 賢水가 물을 공급 

해 주지 않는다면 뼈金이 곧 타버릴 것이니 그 

러므로 9퍼經과 뽑經의 母子는 가장 관계가 밀접 

해서 때로 서로 相生해 주지 않음이 없으며 또 

한 때로 서로 길러주지 않음이 없tj-‘ 그래므로 

賢을 보하든 자는 반드시 益師해 주어야 하고 

뼈를 보하는 자는 반드시 潤띔해 주어야 하니 

비로소 많浩가 되어 공을 이루게 된다. 

소샤가 묻기를 賢은 細가 生해 주기도 하고 

뼈가 손상을 주기도 하니 어떻게 각 장부를 기 

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뽑은 뻐와 交流함에 뼈가 더 

욱 햄을 生하는 것은 k품에 生化하는 끈원이 있 

기 때문이니 산 아래에서 물이 졸졸 흘랴내와 

정히 마르지 않는 것이다. 뽑이 이마 녁넉히 젖 

으면 그 水를 나누어 fff올 生하고 따木의 λ}이 

엔 본래 火가 간직되어 있으냐 水가 있으면 木
이 또한 心을 生하나 水가 없으면 火가 또한 木
을 태우니 木이 水를 얻으면 木이 엽養하게 된 

다. 木이 水에서 자양되어 木에 和平한 기운이 

있어 土를 克하지 아니 하여 牌몹가 昇發之性을 

완수하면 心火가 어찌 R행動함에 이르겠는가‘ 自

然히 水는 火가 불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 윤택하게 하여 心을 구제 할 것이다. 

소사가 붙71플 水가 心을 축축하게 하변 진실 

로 水火없j齊가 되지만 단지 火가 타올라 水가 

와서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백이 이르기를 水가 潤心하지 못하는 것은 

木에 水가 자양함이 없기 때문이다, 木을 水로 

자양함이 없으면 따이 반드시 乾操해지고 火가 

發하여 木이 타오르면 牌붐의 진액을 다 대워버 

|演士釋의 鐵빠五行病理와 雜病五行病理

라니 師金이 士를 구원하는 것도 능하지 못하거 

늘 어느 겨릎에 협中之水를 生하겠는가. 水가 말 

라 맘이 더욱 더 건조해지고 띔야 물을 공급하 

여 맑을 기르지 못하면 어찌 남은 물이 있어 心

을 자양하겠는가. 맑木이 다욱 횡포해지면 心火

가 더욱 불타고 뽑水가 불탐을 두려워하여 心을 

워로 가서 구제하지 못하니 이것은 뽑水가 쇠약 

해진 연고냐 이른바 뽑이 왕성한 때가 아닌 것 

이다. 

소사가 묻기릎 뽑이 쇠약해 心을 구제하지 못 

하면 오직 心만이 손상을 받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ι、이 水의 자양함이 없으면 

心君이 불안해서 그 화남을 쩨金에게 옮겨서 드 

디어 火률 옮겨서 師를 핍박한다. 뼈金은 가장 

,i:,、이 타오름을 두려워하니 이어서 그 열을 뿜어l 

옮기면 賢이 水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水中之火가 

의지 할 곳이 없어서 心火와 서로 만나 흡연하 

木을 올려서 龍雷之火로 변해서 냐오니 하초에서 

중초로 올라가며 중초에서 상초로 올라가 그치게 

할 수 없는 가전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장 

칠부 모두 해를 받으니 어찌 홀로 心만이 손상 

을 받겠는가. 

소사가 묻기를 어째서 火의 재앙이 혹독합디까, 

가백이 이르기를 火겨 많아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적어서 불타오르는 것이다. 오장에 

는 購火가 았고 칠부어]는 1冊火가 있으니 火가 

이르는 곳에 같은 가운끼 리 서로 친해진다 그리 

므로 그 형세가 쉽게 왕성해지니 다든 것은 水

로써 구제하는 것이다. 水는 단지 신장에서얀 홀 

로 존재하고 또 水中에는 火가 있으q 水가 부 

족하면 어찌 火의 有餘함을 때적하리오. 이것이 

신장은 補만 있고 f寫가 없는 이유이다 

소샤기- 붙기를 각 장부가 모두 水에서 받전을 

取하면 마땅히 水릎 아끼고 火흘 두려워해야 하 

거늘 어찌 때부분 火를 도와서 타게 하는 것을 

돕는가. 

기백이 이르기를 水가 적고 火가 많아 만일 

火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오직 火가 水틀 모손 

시킬까 두려워 마침내 와서 水플 둘아보니 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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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水를 해천다는 것을 얄겠는가. 이것은 재 

앙이 아낌에서 생기는 것이니 水블 싫어하고 水

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소사기- 묻기릎 火가 많고 水카 적으면 남방의 

火플 鴻하는 것이 곧 北方의 水를 補하는 것이 

아닌가. 

기액이 이르기릎 水火는 또 서로 뿌리를 이루 

니 水기 없으면 火가 치열하고 火가 없으면 水

가 짜가워진다. 火가 치열하면 陰。l 않5월팍고 水

가 차가워지변 |場여 소모되니 I찮陽이 모두 고르 

게 되어야만 반드시 水火많濟가 된다. 

소샤가 이르기콸 水火많濟가 되면, 홀로 土의 

침뱀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기백이 이르기릎 土는 水를 克하가도 하지만 

土는 또한 水틀 生하기도 한다. 水기 土를 얻어 

相生하면 土中에서 水가 나와 비로소 충분히 Hf 
木을 자양하고 각 장부플 윤택하게 한다. 단지 지 

나치게 生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물의 형세가 넘 

치떤 또힌 제망과 언녁을 무너뜨리나 水는 土의 

저}압함이 없으면 펴水기 進i값함을 이루게 된다. 

그래므-런- 水든 |;기 克함윤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사가 이르끼플 훌륭합니다‘) 

이상에서 陳士짧은 여기에서 五!願。l 水를 얻 

으면 il'JI짧해지고 水기- 없으면 *§傷을 받는 이치 

블 자세하게 說벼하고 있다. 

4) 씨、火의 해理 

l팽士짧은『外經微言.,e,、火篇』에서 다음과 같이 

거술하고 있다. 

少왜I티 心火는 君火也궤 何故宜땀不宜動고 illi↑띤 

티 君主無1파q /디、j꾀君火q 安可有寫乎아 君主有鎬1c

非生民之꽤也ι1 所以心해網lj火息하」l ,c,、動~lj火껏。1니 

息、QiJJ뼈뽑之士受其益하x 씻~lj牌뿜之土受其짜라 少

Hm日 何랩也g 11않伯日 牌뿜之士;; 흉i.ffi11,火之養하i 

파烈火之週也c] l'1멤L火養則土有生氣 而成活土하고 烈

火遍~,IJ土有死氣 而成魚土옷니 集火(土M可以生金: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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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金乾操연 必求濟手뽑水나 而水不足以i齊之也cf 少

師당 賢水本濟,c,、火者也이;-- 何以救之無繹乎아 뼈伯 

日 A身之賢水는 原、非有餘한에 況見,c,、火之太H王하니 

雖濟火甚切。l나 獨不뽑火氣之懶乎아 故避火之잣&}야 

不몹t上昇千,c,、中也4 心無水懶lj心火更烈하야 其克

師益甚하고 뼈뿔火뻐하야 必、求援手賢子나 而賢子欲

救援而無水오 又不忍뼈母之俊l傑하야 不得不出其뽑 

中所有하야 f煩國以相助cf 子是얘 水火兩勝하야 昇予上

佳‘하야 而與心相戰이라 ,c,、因無水以克師어{;- 今見水不

평心하야 火來助6힘하고 欲取其水니 삐轉與火相合하민 

QiJ火勢更H王하니 千是on 師不受賢水之益하고 反得賢

火之盧옷cf 斯時이} ~H~之木。l 見nm金太弱하고 亦出

火以찢心하니 明助賢母以隔。l나 千實報n뼈九而加?] 

也라 少師日 何以解.乎아 ~皮伯日 心火햄}極옷떤 安

其心而火可息、也cl 少師티 可用寒源直折其火乎아 

뼈伯日 寒i京유 可暫用。l오 不可久用也q 暫用則火化

馬71<오 久用~lj水變행火며A 少師|크 斯又何故願아 

뼈伯티 心火는 必得賢水以濟之t디q 滋賢安心。l띤 則

ι、火永靜。l이니와 舍뽑安,L、이띤 ffi]il,、火仍i해옷cl 少師

日 fL水火는 未有不相克-tl1。I\;- 而,c,、賢水火;r 何相交

而相情乎아 ill1伯日 水不同耳라 뽑中!f~7Jc;, 最克心

火하고 뽑中힐水;f 最養」L、火하q ,,;、中之波은 ~IJ賢內員

水也4 賢之률水H王而心火安하:;1 뽑之률水哀而心火 

佛랴 是以쿄 ιL、뽑交而水火짧濟하고 ,c,、賢開而水火未

灌lli라 少師日 心在上하고 賢在下하야 t샌f파행;媒어',;- ↑可

以彼此樂交無l륨j乎아 ill!伯日 ,c,、賢之交는 雖5힘R읍導 

之나 實H木介之也<I 맑木氣通하연 賢無~Ji隔。l나 맑木 

氣都하민 ,c,、띔많閒塞也라 少師日 然則ijf木븐 J:J又{미 

以養之오 뼈伯日 賢7]<.는 寫J!f木之母니 補뽑은 ~p所

以通따이라 木非水민 不DI。l오 火非木。1인 不生이니 欲

,c,、波之不抽는 必、J!f血之常足。1오 欲땀血之不;:t,o, 必

뽑水之常짧oJ 닝} 補맑木은 要不外補賢水-tJ1라 少師R

善하3ι이l디 5) 

(소사가 묻기를 心火는 君火인데 어째서 고요하 

5) 柳1長華 상거]서.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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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야만 하고 움직이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임금은 無寫해야 하고 心은 

君火가 되니 어찌 有않의 행통응 할 수 있겠는 

가. 君主가 有寫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백성의 복 

이 아니다. 따라서 心이 고요하변 불이 꺼지고 

心이 움직이면 볼이 타오르니 꺼지면 牌뿜의 土

가 유익함을 받고 불타오르면 牌뿜의 土가 재앙 

을받는다. 

소사가 묻기를 어째서 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牌몹之土는 따뜻한 불로 길 

러주는 것을 좋아하고 매서운 불로 핍박하는 것 

을 싫어하니 溫火로써 기르면 土에 生氣가 았어 

活土를 이루고 매서운 볼로 핍박하면 土에 死氣

가 있어 魚士를 이루게 되니 魚土가 어찌 金을 

만들어 내겠는가. 師金이 마르면 반드시 賢水에 

구원을 요청하나 水가 不足하면 구저l할 수가 없 

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賢水는 본래 心火를 구제하는 

것이거늘 어째서 구제해도 도움이 없습냐까. 

기백이 이르기를 사람의 賢水는 본래 有餘하 

지 않은데 하물며 心火가 아주 왕성한 것을 보 

고 비록 火를 구제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홀 

로 火氣가 녹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 

러므로 불이 타오르는 것을 피해서 감히 心中으 

로 上昇을 하지 않는다. 心藏을 水로 구제하지 

않으면 心火가 더욱 치열해져서 師를 더욱 심하 

게 克하고 麻는 火의 침범을 두려워해서 반드시 

賢의 자식에게 구원을 요청하나 賢의 자식은 구 

원하고 싶으나 水가 없고 또 師의 어머니가 능 

욕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부득볼 賢

中의 모든 것을 내서 전력으로 도와주게 된다. 

이에 水火가 서로 올라가 上魚에셔 ι、購과 싸우 

게 된다. 心은 水가 없었기 때문에 뼈를 克했논 

데 이제 水가 心을 구제하지 못하여 火가 와서 

뼈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水를 取하고자 하나 

도려어 火와 서로 합하게 되면 火의 형세가 더 

욱 왕성하게 되니 이에 뻐는 賢水의 도움을 받 

지 못하고 도리어 賢火의 학대만을 받게 된다. 

이때에 빠經의 木이 빼金이 아주 약한 것을 보 

陳士繹익 職網五行病理와 雜病五行病理

고 또한 火를 出하여 心을 불태우니 분명하게 

賢母를 돕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師에 대해 원수 

를 갚고 짤질을 더하는 것이다 

소사가 묻기를 어떻게 이러한 기운을 풀 수 

있습니까. 

기백이 이므기를 心火動하는 것이 극한 상태 

에 이르면 心이 편안해지고 火가 꺼지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한량한 약을 써서 직접 火를 

꺾어 버려도 됩니까. 

기백이 이르거를 한량한 약은 잠시 쓸 수 있 

고 오랫동안 쓸 수는 없으니 잠시 쓰면 火가 水

로 변화되고 오래 쓰면 水가 火로 변하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l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가백이 이르기를 心火는 반드시 賢水를 얻어 

야만 구제할 수 있으니 賢水를 불려서 安心을 

하변 心火가 영원히 고요해 지지만 뽑을 버리고 

安心을 하면 心火 여전히 動하채 된다. 

소샤가 묻기를 무릇 水火는 相克하지 아냐함 

이 없거늘 心뽑水火는 어째서 相交하면서도 相濟

합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 

다. 賢中의 耶火는 가장 잘 心火를 克하고 뽑中 

의 률水가 H正盛해지면 心火가 편안해지고 뽑의 

률水가 쇠약해지면 心火가 끓게 된다. 그러므로 

心賢이 相交하면 水火많濟가 이루어지고 心뽑이 

열리게 되면 火水未濟가 된마. 

소사가 묻기를 心은 위에 있고 뽑은 아래에 

있어 위치가 현격히 다르거늘 어째서 피차 즐겁 

게 相交하여 사이가 없습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心賢의 相交는 비록 H뼈읍가 

연도하지만 사실상 )lf木이 중개를 한다. Bf木의 

氣가 통하면 賢은 막힘이 없으나 맨木의 기가 

울체되면 心賢은 펴1 색하게 된다. 

소사가 묻기를 그렇다면 昨木은 또 어떻게 기 

릅니까. 

기백이 이르기를 賢水는 府木의 어머니가 되 

니 補賢하면 바로 通딴이 된다. 木은 水가 아니 

면 왕성해지지 않고 火는 木이 아니면 生하지 

않으니 心淑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府血

12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 18-1 

을 풍족하게 해야 히고 RTlfiL0] 부족하지 않게 

히-려면 반드시 띔水륜 補하는 것에서 뱃어나지 
。1-' →._,-]

"δττ 」’

소시기 이르기관 훌륭합니다) 

陳上·쐐은 ,~、,k 의 病f댄를춘 論하면서 t뿜水의 必

---’|랜윤 증시 하고 있으며 Hl, JI씨, fli\j의 상관성 도 

언감히고 있는데 이처럼 五뼈의 상관관계달 모두 

동웬히여 병리끼낀을- 션벙히는 것은 陳士釋의 五

|빼쩌펴획 중요한 特徵이 된다 

위의 cl] 용올 요약하여 陳[\;는 “心火든 君갯〈이 

i:.J·. ';fl;o] 되까 心은 有‘形之火가 되니 水로써 꺾을 

수가 있지 만 'i't 마1之火는 ~민形之火니 moν之火토 

水관 기르는 것만 검지 못히-디‘ 火으1 有形괴 ~ 

Jf~을 안디변 h암火외- 첩火관 분명히게 안 수 있 

디 ”고 하였니‘ 

5) 꽤士의 폐理 

陳_tjy'은『싸經服감 ·Jl싸土폐』에서 다음과 갇이 

기슛하고 있녀. 

少싸11問티 ll뿌찌폈士오 士生f火c] 是火쐐牌士之 

父따乎아 뼈때티 깨r士之父팅; 不.tl.: -火也t] 心經

之펌‘火•I 包絡두Jt命I'반之相火가 팝生之ej 然규디람火 

之生JM-±.뿜빠[8f·jl. 채火之生)j뿌.:i:‘甚VJ。1오 而相火之

1:j:r 에 f암|껴之火λ~),꾀最親이닌1 少찌Ii 日 其故何微아 뼈{디 

Fl 命|켜盛哀4 QIJJJJ\1.士盛哀오 .|변生紙F QIJJJ뿌上生 

紙 ilicl 蓋삶119 。l 찌牌士.之父퍼;→ 펄關死生。lei 非若

仙火之며Ill可微4”1 可有可無iliA 少떼JR 命門火過

l~l~。 多非빠土之宜석, 又{可i없乎。1 씨해미日 火少則土

iHA。l )!\E、發生之械바jl_ 火多N1J土乾。}야 有炯짧之합ef 

갚Jl떼지i설土; 土中有7J<.4 命門者; 水中之火也q 火

滅水中이 •;I Qlj火1.~@!fa齊之火니 딩無꺼;씻쳐;j쐐Bf야 -­

Jl”l土相J'r갇l ~火盛亦뾰δf jl_ 火哀亦哀아ii 火生HIJ生하 

··'- 火紙HIJ純iflA 若火過千II王ε|띤 是火)j썼手水돗q 水

不足以쐐끼〈’r l'J未消之火ilief 火似U士而實哀하l {해 

ll:E;而非l현ll:l;센,cj 與牌士!/. 不相효耳니 非￦不能生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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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轉~~tt士之生氣닝} 牌士無生氣변 QiJ컷~t也극二뺨니 欲

1t精微以뺨l各職!!땀cf 辦옷라 且火氣上씻하야 與三佳、

包絡之火ι 直1며而上하띤 與心火相合하o~ 火愈U王而

士愈純니 不成烏魚、火(±)er 得乎。} 少Riff티 魚土能生

)J퍼金乎。} 뼈伯티 nm金F 非土不生썩늠 今土Jtt佳、士히 

야 中~;'f:ir1Ui'뿔之氣•11 {판以生金꿨。l 且不特不生金也<I·

햇且隊뻐手뼈롯q 蓋師;E士氣之生하고 又多火氣之

遍。1·~ 金弱木램은 必、至之찢뼈라 木?펴俊土 而士敗민 

更辯生金이오 ”며金純而띔水亦紙也et 7)'<.紙QiJ木無以

養s·j 。t 木站엽찢하jl 益센火샤j하야 士;愈加操돗4 少~iii

日 治何經以救之오 뼈伯日 火之有餘;; 水之不足也

라 해i끼kHiJ火멈息。1니 然而徒補水QiJ水不易生。니 자tl 

n떠金之氣번 HiJ水有化源하야 不뿔、乎無本illA 띈得水 

以폐l火~I 없l水火相濟하야 火無偏Ul之害니 此治法之

깅、先titt7Kt끄<] 少nm日 善아'c。|니6) 

(소사가 묻기플 싸는 i웠土이고 J二는 火에서 

생겨나니 火는 까土의 父母가 휩니까. 

기백이 이르기륜 II~’士의 부모는 단지 하나의 

火일 뿐만이 아니니 心經의 君火외- 包絡, 三魚,

;inl ’7의 얘火기- 모두 생한니‘ 二a-] 므로 쉰火가 !W 
土륜 생하는 것은 아주 성기고 相火가 Jl쩌士른 

생하는 것이 아주 절실하며 얘火가운이l서도 命門

의 火가 기장 친멜히다 

소사가 묻기를 그 까닭은 애 그렇습니까. 

7] 백이 이르7] 릎 命門의 1盛황는 곧 째[二l二의 샘폼 

哀이고 命門의 생함과 끊어점은 곧 )|씨土의 生함 

과 끊어짐이 된다 대기l 命門이 R*土의 父빠가 

되는 젖은 사설싱 죽고 사는 문제가 관펜되어 

있으니 다픈 火가 왕성히거나 n] 약하며 있거나 

없는 것과는 감지가 않다. 

소사가 묻기륜 命門火기 지나지게 왕성한 것 

은 대체로 꽤士어l 거l 마땅하지 않거늘 또한 무슨 

까띈-입니까. 

기백이 이르기륜 火가 적으면 土가 펴히여 發

生의 기틀이 없게 되고 火기 많으면 土가 말라 

서 건조해서 갈라지는 해가 있게 된다 대거l ”뿌는 

6) 씨1효힌. 상게서,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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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쳤土가 되니 土中에 水가 있다. 命門은 水中之火

니 火가 *中에 갈무리되어 있으면 火는 많濟之 

火가 되니 항성해서 불타는 재앙이 없어서 牌土

와 서로 마땅하게 된다. 그러므로 命門火가 왕성 

해지면 또한 牌土가 왕성해지고 命門火가 쇠약해 

지면 또한 牌土카 쇠약해지며 命門火가 生하면 

牌土가 生해지고 命門火가 總하면 牌士가 짧해 

진다. 만약 火가 지나치게 왕생하면 火가 水보다 

勝한 것이니 水가 충분히 火를 구제하지 못하면 

末濟之火7} 된마‘ 火가 왕성한 것 같지만 사실상 

쇠약하고 열시적으로 왕성하나 진짜 왕성한 것은 

아니니 牌土와 서로 마땅하지 않으니 牌를 生하 

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土의 生氣를 모손 

서킨다. 牌士에 生氣가 없으면 붉은 땅이 되어 마 

르게 되니 음식물을 精微之氣로 변화시켜 각 장 

부를 윤택하게 하고자 하나 어렵게 된다. 또한 命

門 火氣가 위로 타올라 三뚫 包絡의 火와 더불어 

곧장 충돌해서 올라가면 心火와 서로 결합해서 

火가 성해지면 질수록 土는 더욱 모손되니 魚土

를 이루지 않고자 하나 가능하겠는가. 

소사가 묻기를 魚土는 R며金을 生할 수 있습니까. 

기액이 이르기를 뼈金은 士가 아니면 生할 수 

가 없거늘 이제 士가 魚土를 이루어 가운데 潤

澤之氣가 부족하게 되면 어찌 金을 生할 수 있 

겠는가‘ 또한 金을 生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재앙을 뼈에까지 전가시카니 뼈는 士氣가 生해줌 

이 적고 또 火氣의 핍박을 많이 받으면 金이 쇠 

약해지고 木이 강해지는 것은 반드시 o]르재 되 

는 형셰이다. 木아 강해서 土를 능멸해서 土가 

쇠패하게 되면 더욱 金을 生하기 어렵게 되고 

뼈金이 끊어지면 賢水도 끊어지게 된다. 水가 끊 

어지면 木이 길랴지지 않아 木이 말라 저절로 

타고 더욱 더 불타올라서 土가 더욱 더 건조해 

진다‘ 
소사가 묻기를 어떤 經을 다스려서 구원할 것 

인가 

기 백이 이르기를 火가 有餘한 것은 水가 不足

한 것이다. 水를 補하면 火가 자절로 꺼지나 그 

렇다고 단지 水만 補하면 水가 쉽게 生하지 않 

陳士繹의 懶剛五行病理와 雜病五行病理

으니 師金之氣를 補하변 水에 化源이 있게 되어 

서 큰본이 없는 것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뽑 

이 水를 얻어서 火를 제압하면 水火相濟하여 火

는 偏B王하는 해가 없게 되 나 이 것이 治法에서 

반드시 먼저 水를 補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사가 이르기를 훌륭합니 다.) 

이상에서 陳士繹은 火生土하지만 君火, 包絡

火, 三魚火, 命門火 중에서 命門火카 주로 生牌

士함을 설명하였고 또환 命門火가 왕성하면 生牌

土하자 못하고 오히 려 克士하여 生中之克이 있음 

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生金, 生水하지 

못하고 木만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져서 士를 더욱 

건조하게 된다고 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직접 賢水를 補하는 것보다는 뼈金을 補해서 金

生水하게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補水하는 方法이 

라고 하였다. 

2. 藏服五行理論으로 雜病의 病理를 셜명함 

陳士繹은 外感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병틀을 5 

장 6부의 相生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j표장으} 상생.상극을 

중심으로 雜病의 病理를 섣명한 것 중에서 주요 

하다고 생각되는 몇 기-지를 예플 들어 설명하여 

그가 雜病의 病理를 설명하는데 열마나 IJ威j빠五行 

理論을 運用하고 있나를 살펴보고자 힌다. 

1) 消j휩 

l陳士繹은 행￥證錄·消휩門』에서 다음괴 갇이 

기술하고 었다. 

消、i홈之病-l', 有氣瑞짧R秋하"i 面紅虛浮하1냐 口폼!짧 

爛하”l n댐Vf~ij重痛하니 得水~lj解-tf야 每 13欲水約得-斗

하니 人以웰l上消、之病也나 誰知是뼈消之位乎얘 夫JJ벼 

屬金하고 金宜淸혐"I어한 何火熾껴Oil:t<오 蓋心火-}fl]之며 

라 뼈/돼,i:,、火所페이민 &11師金乾爛하고 又因띔水之虛q 

欲下顧賢이나 뼈氣짧操맨 뼈中律}夜。1 담願不連。]o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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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得餘i별;以Ti펴夫賢乎아 뼈많無內水以潤띔。|변 乃

索外水以濟之냐然救其本宮之火짧에而終不能益賢 

I추1之힐PK21 뽑又不受外水연 而與將뼈웰表里q 맨將 

外水傳手陽Rt。1냐 故餘水而郞팽也라 治法{',→ 似宜j寫

ι、中之火하야 以救JJm金之熱돗닝l 然而뼈因火熱發i홉 

B)야 日欲外水변 ~IJ水停I~、下者有之라水日慢,L、이띤 ftiJ 

心火짧手))며而不歸하고 心中已成虛寒之짧。1니 是寒

빠之藥、。- 反寫心之所싫ef 且寒땐之藥은 不能上存하 

니 평양必下爛手牌뽑라 夫뼈火之盛而不解者;ε iE苦手

)j뿌뽑之}훤LJ 土不能生金之故랴 'i1j再用寒따、하1견 必至

챔傷牌뽑之氣ci)J힘金{可以養짧c]오 必須仍治iJ벼金하E 

少加flli土之味엔 텃|}士l표而師氣법生하야 淸輔之令行

而口鴻딩止4 方用淸上止消꺼‘。|라 

찢--二兩 天양→兩 A參三兩 生地1i錢 ti:.;삼­

五.錢 金銀花一兩"i 니 Jj(j백服。|라 十쩔U에 鴻盡減하고 

二十倒에全愈라 

Jtt方e 重治JJ퍼 而땐治띔與牌q 治)j채而不핍金하고 

淸火而不傷土라 土生金而金生水니 又何疑乎아 l堆方

中加入金銀花者; 火冊金而多欲파;水번 ftiJ寒熱相뿔 

。|니 熱雖’핍解-i二片컸lj。1니 而毒必、留碼-手平時LJ (不)用

淸金之藥하야 以解其熱。1띤 不"~解其毒·也라 與其日

텀毒發而用散毒之品으전 何씀乘解熱之時하야 월n暴 

jq!}其毒싸 先u其l뽑;랬비요 {}L金銀花不特解毒<>I <l 且

善滋陰。1q-味규더兩用之也닝17) 

陳fl;;는 消j앓을 ,c,、火가 mn金을 克하여 mti를 乾

짜하게 하고 띔水까지 虛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 

녀. 그리고 治法은 펴心、中之火하여 ”m金之熱을 

구제하였고 또 補土之쐐j플 加하여 土生金하는 方

法을 제시하여 iii熾챔生·相克의 이론을 바탕으로 

病됐와 治품을 션명하고 있다‘ 

2) 폈·遺 

|뻐士짧픈 『쩨침앞£융”몇i遺門』 에서 다음과 같 이 기 

술히고 였다. 

7) 세II효11~. 상게서. p.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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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有用'L、過度하야 'L、動不寧&}야 以致夢違者{? 其

tiE이 口悔폼乾하며 面紅觀.~하며 §fl閒용ll遺하고 ←→夜有

遺數次者늠 病應困頭하야, 人以쐐賢虛之過file\ 誰知

是心虛之故乎아 夫心喜寧휩F하고 不喜過勞o}cj 過勞

~IJ心動하고 'L、動ffe,lj火起而上씻하jl 火上썼則水火相 

隔하얘 'L、之氣不能下交千뽑하야 뽑之關門大開돗라 

蓋뽑之氣는 必得따、氣相通。l랴야 而始쉽鍵精而不빠。1 

어늘 今,L、不能騙띔하연 ffi,lj精寫得而不走乎아 雄然心

未常不惡賢之不藏i:11나 無如,L、愁鎬뽑而力不能也라 

然a1J治法은 何必、治뽑。l펴요 補'L、中之虛연 而夢遺엽 

止롯라 方用靜,L、場。l라 

人參三錢 白지t五錢 深神五錢 沙짧仁 山藥各­

兩 잣實一兩 #草五分 當歸二錢 北五味十*立 짖종. 

五錢 水N1!、服 二첼U遺止하교 十쩔lj에 永不再違t끄라. 

此方픈 大補心氣之虛하고 全不去鴻心之火라 蓋火

之動은 由手,L、之過勞니 ;是火는 乃虛火보 非心之實火

也라 實火는 可i寫。1니 01 虛火는 효補라 世人픈 以實火i寫

之하니 此夢遺之所以不能止也랴8) 

여기에서 陳民는 夢遺의 病理를 l뽑虛가 아닌 

心虛로 大補시、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틀은 夢道를 

實火로 보고 鴻하가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힌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a室秘、錄‘本治法」어l서도 이와 ll] 슷한 

니1용을 論하고 있는데 그 패용은 다음과 같q, 

天師日 本治者는 治씨、賢之法也4 人非心。l연 不能

寧춤한致遠하고 非賢。1띤 不能作彈生育。1라 故ff1l·G、郞當

補賢하고 補賢덩n當補ι、며리 是二經F→ ←一身之主宰오 

懶뼈之根本i:11라 故人病/디、驚不安하1서 或夜歐不睡者

;= 人以웰心之病-ill나 誰知非心病也,.'1. 賢病也cf 如A

見色而思戰。μ| 入|역而↑flj:l(:者와 或夢遺精볍者는 A 

以옆賢之病也니 誰知非뽑病也오 ,L病也라 然a!J欲安

'Ll、者는 當治뽑하고 欲治띔者는 當治'L、이라 

治心方 用A參三兩 .;섞;두兩 tJ:.神三兩 遠志二

8) 쩨l長뻗 상게서 pp. 883∼없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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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 生짧仁--兩 熟地三兩 山菜햇三兩 當歸三兩 흡 

演三錢 黃連五錢 肉桂五錢 白짜子一兩 갱---三兩 

妙仁五錢。1니 各薦末하야 靈、/돼九하고 每日送下五錢호대 

或酒或揚↑具可라 此方.p, 乃治心之驚與不縣耳'-I 宜用

參 ;힘 當歸 껑용~<>I연 足옷오 ~p或寫火起不蘇연 加黃

連亦足훗어늪 何以反用熟地 山菜奭補賢之藥하며 又

加肉桂以助火x 不知A之驚恐者는 乃賢氣不入手}~、

也오 不縣者;E 乃I~、氣不歸크二賢也라 今用熟地 山菜

英以補賢하연 ~lj賢氣有根<>l'-1 범然上通予11'.;、롯오 [처 
桂以補命門之火변 ~IJ賢氣많溫。1오 相火有權。1연 則

心氣下行하야 君火相得。1니 멈然上下I혀11'.;、하야 君民合

德훗피라 

治賢方者가 精j骨夢遺與見色倒t는 ~lj關門不守

하얘 賢無開合之權훗라 誰知皆心君之虛하야 而相火

擊權~1。t 以致如Jlt오 方用熟地半ff 山藥四兩 山菜

英四兩 深점;三兩 肉桂←→兩 빠子一個 A參三兩 白

꺼t四兩 北五味一兩 정---三兩 遠志←→兩 ;잉f輩仁一 

兩 塵흉←→휩iJ 巴軟天三兩 肉짧容三兩 拍子仁-兩

E써二五錢 짧河車一副 柱까r-兩 破古紙一兩하야 各

寫末하고 蠻寫갯[」이라 此方어1 用熟地 山英 社때 山藥

之類는 補뽑也오 巴較天 짧흉 附子 R훤숲￥은 補賢中之

火也l냐 可以已돗어날 규5必:IJO人參 챔‘ 拍子仁 찢. 遠

志、 짧仁之類者는 {파也오 蓋賢中之火虛는 由手心中

之火先虛也랴 故欲補賢火者는 先補1l;、火니 使心火不

補연 賢火終不能益而轉增其上魚之*렘젊。1랴 故必須

輸補其L、。1니 心氣下휩予賢中하고 賢氣上交子心。1변 

則水火相濟하고 君~tu빼하19 A民棄安하고 뼈氣淸寧 

하며 牌몹得養하고 通調三魚q 不助整尤予再fljq 郞野

倒라도 亦可收攻也씩닝,i9l 

이상의 내용은 本治法은 心、뽑을 다스리는 법 

이고 心驚不安과 夜때不睡하는 사란을 사람들이 

心病이라고 생각하지만 賢病이고 女色을 보고 性

愁을 느끼고 性交時 좋지起不全하고 夢遺精惜한 사 

9) 柳長華, 상게서. pp. 2JJ7∼308‘ 

陳士釋의 爛船五行病理와 雜病五行病理

람을 사람들이 뽑病이라고 생각하지만 心病아라 

고 주장하면서 欲安心者當治賢하고 欲治賢者當治

,G、해야 한다는 治法과 治方및 方解를 제시하고 

있다. 우라는 여기에서 五織을 中心으로 병리와 

치 볍을 설명하는 陳士釋의 五爛펑f.;i登論治의 특정 

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3) Q빚懶 

陳士釋은 『辦證錄·li~ll秋門』에서 모두 8종류의 

變證파 處方을 재시하고 있는데 그 중 久懶不愈、

에 대해서 다음과 같여 기술하고 있다. 

A有久P軟不愈、에 用輔賢滋|쏠之樂。l나 不效하고 反

覺飯食少思하여 행食之而不化하며 l止짧不E者}= 人

以德師經에1 尙有쩌留手뽑中。1나 而不知乃牌뽑虛寒 

不能生뼈하야 使쩌留連千中院而作n秋也닝1‘ 夫뼈金之 

母는 牌뽑=經之土也냐 士H또NIJ金R王히고 土哀則金哀

라 不補母以益金하고 反鴻子以揚土변 ~~명n外散。1나 뼈 

且受傷。l온 況尙留餘쩌未散乎。니 母怪其久P柳而不愈

也어다. 然NIJ治之之法유 不可僅散빼之!f~오 而當急補

師之氣1셰 不可僅補師之氣오 而尤當急補牌뽑之土옷 

cf 然不可徒補牌뿜也니 蓋補뽑에 必須補ι、包之火오 

而補牌에 必、須補命門之火라. 11'.;、包生뿜土하고 命門生

牌士q 實有不同耳랴. 然규5띔病郞牌必9쩍짜고 而n웹퍼 

~IJ 몹亦病也라. 폼補뽑而밟暴補牌하고 補牌而~ll輸補

봅는 末警非뼈金之所喜2) 뼈喜lE氣之生하고 담惡~~ 

氣之克。1니 不必治願而P軟病담已옷랴 方用補母止願

場。l라 

白가i五錢 앉점五錢 人參-錢 陳皮三分 #草

一錢 蘇子)錢 쑤夏一錢 뿜種二錢 정---五錢 생당Ui 

一錢 肉桂五分이 냐 水뺀服이라 

一쟁l而Q軟輕하고 二핍j而R納更輕하고 四웨而Q秋全止 

옷라 此方유 乃補牌몹之聖藥。l오 지U入肉桂하여 以補心

包,命門之二火니一해而兩得之也라又恐徒治牌뿜 

之母하고 置帥쩌千不問하야 增入補뼈散쩌之味연 ~lj 

子母兩得이니 而久敵安得不速愈랬펴오10) 

13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 ‘ 18-1 

이곳에서 陳]:\:는 久U軟不愈를 .:l;生金法을 써서 

치 It하고 었다. 그러나 土도 꽤·댐의 두채가 있어 

다사 llW· 밥륜 왕성하게 하기위해 /디、包의 火를 補

해 生댐土하고 命門의 火륜 補해 生빼I土하여 士

生火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처 떤 뼈、]:\:논 쟁『病을 五腦에 귀속시 켜 五行

의 相生

니랴’ 治f去에 있어서도 五行의 相生·相克이론을 

적극적으로 活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4) 剛멈 

陳上짧은 『辦짧錄·뼈뿜門』에서 다음괴 같이 

지순하고 있다, 

A有‘欲食入볍而~IW±者;r t떼1:木。1 克뽑士也니 用

펴避散}JD吳菜햇'l:'J、黃j별治之번 隨手而愈~luJ난 而無如

(不)A以짜뽑病也하야 雜朋香fi'.Jii힘導之웨하야 反傷뿜 

氣Bf야 j愈t함其~士랴 又없用 |;藥。fcf 不應δf~i 復ex用寒

i)j(之P,未of야 以降共火cJ 不獨뽑傷‘而n용b지{傷돗라 又改

ffl辛熱之藥하야 以政其寒。!나 又不應oJ~I 始펌用和解 

之法하야 껴f평散빠니 然已成~폼~폐之fil돗rJ 夫뿜周웹 

之I~점 11내。1니 원마]有水하야 足以給몹中之用。J'il ~lj~떠빡 

之li~J에 無非律滅oJ 可以推送Jj(뤘。ILf I뿜水不}£씨 力

4펴힘IMJi얄予볍며。lcJ 又何能分濟fO며!}(갖乎아 n며II候成 

j젠對也q 水乾i可i'lli1sf:or_ 빠’慘不前이 ';I 청L所必、至얘 且뽑 

*-不足8f야 不能l;注규二大陽。J•;I ~lj大!없無i劃Jlj;j‘相養 

하j[ 久必뺑小而필騙l~。l오 }껴g담버1J、點混oJ\'l ~}.:食入

엽에1 何能f振견。lei요 -f~끼;行。1민 必積而上~z。l니 不特

上不能容而U±"냐rp亦下不能受而U士也바 治法~' 必須

大1<1fl其땀中之*-랴 方用j齊騙”-H뾰i易。 리 

熟地二兩 山菜〕兩 當歸二兩 牛縣三錢 玄參­

며j :ij!前子一錢。JcJ 水」피服oJr) 一 EJ~쨌ljq -「倒어1 必

大Jil영也<I 

此方ξ 純1<11i精血。1 니 水足며볍中有j·멸하:.l 大陽有

싸싸 벼然上下相通而無filU뽑之,뽕、이,, 警如河酒水

10) 찌l강편 상개서 p‘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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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養8f야 f뷰↑휩t通ii)야 根階不能輸運t)야 軍民。1 莫不깨 

裡而O효講擾l癡。Jc)가 忽、見大雨j휩돼야 i可果, j講촬옹에 

無非i王洋大水연 ~lj大剛巨船oJ 得以裝載模橫t)야 멜 

然人·|좁뼈隨하고 關門大開하야 聽其轉運而無所留難

也;c)ll)

여기에서 陳民는 欲食入뿜용p~士하는 젊?}뽑퍼E의 

病理와 治法·治方을 소개하면서 五O藏 상호간의 

관련성을 寫主로 섣명을 하고 었다. 연반적으로 

사람들은 附뿜在을 뿜病이라고 생각하여 消혈之 

핍j를 쓰거나, 下藥을 쓰거나, 或 寒패之뺑j로 降

火하고 辛熱之웹l로 救寒하냐 모두 잘못된 치료법 

이라고 말하고 있다‘ 뿜는 뽑의 關門(일반적으로 

뿜이 뿜의 關門이 된다고 하나 陳民는 이를 바 

꾸어 뿜가 賢의 關門이 된다고 하였다.)이 되니 

쁨中之水가 有餘하면 n剛fx에서 7-K뤘을 推送하고 

大陽도 潤i骨해져서 P士하는 증상이 그치 게 되므로 

治法은 뽑中之水를 大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것 역시 輝뼈사이의 관련성에 입각해서 병리를 

설명한 것으로 陳士繹 학술사상의 특정이라고 말 

혈 수 있다. 

5) 陰擾

陳士釋은 『辦;장錄‘陰?컸門』에서 디-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A有交感之時이1 忽、然陰}委不學하야 百~t引之q 終

不能鼓勇而戰윤 人以웠J命門火흉니 誰知是)~、氣之不

足乎。} 凡入房久戰不哀;= 乃相火充其力t파 陰擾不

鍵; 딩是命門火哀어늑 何謂是,~、氣不足고 不知君火

一훨/8)연 相火弱然隨之6)고 君火a王而相火又復不哀라 

故能久戰不j世。1라 깜~lj君火先哀&}야 不能自王띤 相

火겉[]戀평규二其旁하야 而시;、中無剛행之意cJ 包絡。1 亦

何能팀振乎아 故治[I쓸벚之病,o, 必順上補,~、而下헤ti뽑 

이 cj I~、띔兩H士이어든 後補命門之相火변 始융많려쫓라 方

用起|쩔場。l에 

11) 191!長草 상게서 l] p. 797∼79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人參五錢 自lit一兩 巴較天一兩 黃찮五錢 北五

味子--錢 熟地 -兩 |처桂→錢 遠志-錢 拍子仁 一

錢 山菜헛三錢。|니 水NiUJa。1라 連服四짧j而陽購롯오 

再服四倒而陽H正돗오 再服때짧j에 必、能久戰不敗라 힘 

能長服至三月 01면 如되換-人。1니 不휩重堅←→짧骨。l 

오再造←→A身i:!!A 

此方P→ 大補心뽑之氣q 不十分去溫命門之火나 

而火氣담빠;。]cl 世人유 不識補心而生火변 則,~、氣많 

흉하야 ~ic~王~lj찢,~.홈“l 꺼;짧補賢tJ生k힌 則賢기x텅 % 
않텅1if야 而;\~BH1Jt~賢횟~f {、랬t而합t~。|인 雖#王이 

{τ益乎;} 及足l;」j짧乾!뚫ill01 연 勢‘! ”융묘F쓸!합니 而不

可救耳e]

Jlt뾰이l ffl~齊陰~t。1라F 껴;妙‘"1 

λ參치려굉 륭ljJ면半 .Ff 塵혹←→1최, ?명漫切片껄시、塊. 

*치싸、 龜홈스~.r. 人뼈←→個,火f숍 찢쏟四펙 北五味-­

兩沙棄仁三兩 遠농」二兩 巴就天半f「 j처桂三템 白

끼k八兩 1f,絲子~ff 半夏-兩 妙{二五錢 黃連八錢

神鋼-兩。1니 各鎬末8}야 題、薦九o]e] 每日 白폈水。| 送

下五錢。1니 n융一月이연 陰짧笑오 且能善戰이라 

人有精博精冷하면 雖亦能交接。1냐 然半途而廢커냐 

5천臨l門맑Jj世。l'-1 /\以않命門之火哀나 誰知是牌몹之 

陽氣不H王乎아 夫牌뽑屬土하고 土生子火니 牌뿜之I場 

氣不O王|은 仍是命門之火哀라 옮命門之火,, 乃先天之

火오 牌뽑之士tε ?}後天之士也닌l 後天之士는 本生千

先天之火니 先天之火不U王이연 則後天之士不能生이라 

然牌뽑之土7f 雖屬後天o]Lj 而其中에1 未常無先天之

氣라 命門之火寒하연 ~lj牌볍옮天之氣가 f可能生짧펴오 

命門이 ~f不能生牌엽先£之氣연 而牌뽑後天之氣가 

益加훌織니 欲其氣H任而能固하며 精j풍而不演이나 烏

可得乎아 ;台많완 必須補先天命|꺼之火하고 更補後天

牌뽑之土연 則士氣없B£하고 火又不흉L] 많機氣溫精 

j렇乎L~J 方用火土짧濟뀌o] 라 

A參-兩 白끼i→兩 山菜짧-→兩 짧絲子←→兩 山

藥五錢 巴軟天←」兩 肉桂--錢이L↑ J](ffi‘服。|라 連服十

젠jffij精멀왔오 再服十땐l而精溫훗오 再服츠月이연 永

|陳士釋의 J爛빠궁i行病理화 雜病五行病i맺 

不再弱이el 

是方F→ 健牌붐之土에 仍是補命門之火니 i첼氣去 

而精純하고 寒氣去而精n쫓하니 寒펄觀除에 ~~氣消亡

而陽氣健B王。l'-1 何至成‘많弱之病짧아12) 

여기서 |速]:,\::는 陰}委在을 命門火哀가 아넌 心

氣之不足과 牌몹之陽氣不HI으로 %뽑證하고 았으며 

ι、氣之不足은 大補心賢之氣하여 치료하고 었고 

牌별之場氣;Fill은 번처 補命門之~/.:,_하여 j많M벼뿜之 

土하는 方法을 活用하고 였다. 

위에서 언급한 벼‘펌, 夢j貴, |앉l敵, 짧죄몹, |빨청등 

의 뱅리? 젠과 치료법을 알펴보면 陳-二釋은 職!Jiff

상호간의 관런성과 五깐의 챔生·相克이돈을 맹리 

를 설명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음을 

확훈헬 수 었다‘ 이것이 |浦土釋 학술사상의 중요 

한 득징으로 그는 外感을 저l와한 雜J즘으l 병 c.J7l 

천을 설맹합°'l 였어 五職을 면,c,、으로 五行의 f6 
生·뼈克과 相關關{£를 다양등-꺼l j휩用히고 있다. 

III. 結 論

陳士釋의 購附五行病理와 雜病에 五行을 j£;Jtj 

하여 病理를 I購發한 것을 연구하여 디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L 陳士繹은 師金이 ‘맑木을 克하지만 맑 속에 火

가 왕성하면 師가 마을 克하지 못하고 Hf火가 

克士하여 土가 피해를 받으며 다시 j얘l뽑기 生

金하지 못해 師金이 더욱 약해지고 이렇게 되 

면 뼈카 뽑水를 生하지 못해 水克火륜 못해 

上. i:p.下魚기 모두 볼티-오든디-고 허 였다. 

2. 그는 따은 減뺀을 좋아히므로 那쁨가 되변 )씨l 

뽑를 克하고 牌됩가 克을 받으면 土克水하여 

뽑이 손상을 받아 生木하지 못하여 따耶이 더 

욱 섬해지며 맘慶로 心火가 化生퇴지 못하고 

12) 柳l長華. 상게서 P‘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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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i도 木을 克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때는 願椰

法으로 치료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3. 그는 士克水하지만 土生金, 金生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며 제힘’뿜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여 

서로 生해주며 뿜의 水가 녁넉해야 水火없濟 

륜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4. 그는 心은 君火이고 有形之火냐 水로써 克할 

수 있지만 뿜中之火는 無形之火로 水를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5‘ 그는 命門火가 生JI꽤土하지딴 命門火가 왕성하 

면 生牌土하지 못하고 오히 려 克土하게 되는 

데 이때는 직접 뿜水플 補하기 보다는 빠金을 

補해서 金生水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補

水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6‘ 陳士짧은 五職의 病理機轉을 섣병함에 있어서 

五熾의 지나친 火는 相生을 챔克으로 變化시 

키고 적딩한 火는 相生을 정상적으로 유지하 

며 火가 不足해도 相生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였다. 

7. 陳士繹은 外感을 제외한 거의 모든 雜病에 있 

어서 職}佛五行의 相生·相克 및 相關關係를 며 

心으로 病理를 섣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학숨사상의 重要한 특쟁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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